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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자연과 전설이 만나는 마을 선바위 권역



목록

자연과 전설이 만나는 마을 선바위 권역

글번호 56713 작성일 2017.02.27 22:50 조회 1546

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전설이 만나는 마을 “선바위 권역”

선바위 전경, 서석지

한폭의 산수화를 보듯 수려한 자연풍광과 전설을 간직한 채 버티고 선 기암절벽과 선바위. 그리고 돌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은 서석지는 자연
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던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선바위 전경, 산책로

조선시대 남이장군이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칼로 산맥을 자르고 물길을 돌렸는데 그때 잘린 산맥의 흔적이 선바
위고 돌려진 물길이 남이포가 되었다고 한다. 

전설이 사실인 듯 깍아지른 절벽에는 남이장군의 기개가 느껴지는 듯 하다.

두 물줄기가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는 남이포는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강을 가로지르는 석문교를 건너면 남이포의 물길을 따라 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나온다. 그리 높거나 가파르지 않아 강바람을 맞으며 숲길
을 걷기에 충분하다. 

선바위 관광지, 분재야생화테마파크,고추홍보전시관, 민물고기전시관, 산촌생활박물관 등

남이포의 인근에는 선바위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다양한 분재와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분재야생화테마
파크, 영양의 특산물인 고추홍보전시관, 희귀어종은 물론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동굴형 민물고기전시관, 그 외에도 농특산물직판장 등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산촌 오지 마을이었던 영양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은 산촌의 살림살이, 농경활동 등의 생활양식이 유물과 더불어 전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장도 마련되어있다.

서석지

400년된 은행나무가 버티고 있는 고택에 들어서면 상서러운 돌이 가득하다 하여 이름 지어진 서석지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3대 민간정원
의 하나인 이곳은 조선 광해군때 정영방 선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조선선비의 지조와 풍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정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

왠지 모를 차분함과 숙연함이 느껴진다. 여름이면 연못에 만개한 연꽃이 장관을 이뤄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봉감모전 5층석탑, 연당동 석불좌상, 초산대, 박민수공덕비

서석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멀리서도 우뚝선 자태가 몹시도 늠름해 보이는 봉감모전5층석탑이 있다. 

벽돌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쌓아올려 만든 이 탑은 국보 1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일신라 초기에 지어졌다고 한다. 이외에도 역사와 전설
에 얽힌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사래마을

선바위권역의 중심인 사래마을은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촌체험, 전통문화체험, 음식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깍아지른 듯한 절벽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자연의 일부인 양 자리잡은 정자..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개척해온 사람들..자연과
역사 그리고 전설이 있는 선바위권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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